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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일암은 644년 신라의 원효대사가 원통암이란 이름으로창건한 사찰이다. 그 뒤 1715년애 향일암으로 개명했으며 수차례의 훼손과
증축을 거쳐 오늘에 이름 향일암 주변의 기암절벽과 동백나무 그리고 아침에 지평선 위로 솟아오르는 일출의 장관을 보려고 관광객이
각지에서 몰려든다. 그리고 향일암이란 이름도 일출에서 유래 향일암이 위치한 금오산은 예로부터 풍수지리설로 거북이의 형국이라 해
서영구암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금오산을 살펴보면 주변 바위들이 거북이의 모양마냥 쩍쩍 갈라져있고 거대한 거북이가 넓은 대양으로 헤엄쳐가는 자태를 취하고 있다
예로부터 유명한 지관들이 거북혈에는 쇠붙이를 얹거나 등에 구멍을 뚫어서는 큰 재난을 당하게 된다고 일러 왔다.

그런데 얼마전에 사찰 난간에 안전을 위해 철주를 박고 철책을 치고 사찰 아랫지점에 마을 주민들이 지하수 개발을 위해 땅을 뚫는 작업
을 하던 중 굴착기가 부러지는 일 이 일어났다. 강철로 만들어진 굴착기가 부러진것을 보고 주민들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고 작업을 중
단했다.

더욱 놀라운 일은 이때부터 향일암 주지 스님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다 스님은 16년 전에 이 사찰에 주지 스님으로 부임해와서 향일
암의 부흥을 위해 노력하신 스님으로 알려졌다.

얼마후 주지 스님은 한쪽 다리가 마비되고 건강이 점차 악화되자 스님들과 마을 주민들은 풍수의 금기사항을 어기고 지혈을 잘못 건드
린 탓이라고 해서 철책을 제거하고 샘을 매몰한 후에 주지스님의 건강이 회복되었다고 한다.

- 출처 : 여수시 돌산읍 향일암 종견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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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도 향일암 타루비유래 금오산 벅수골의 내력 이랑장군과 장군도 홀어미 정자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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